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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회 저녁 기도 시간에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니, 선

생님이 오셔서 대화해 주셨습니다. 선생님께서는 ‘너 

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말아라. 천주를 위해 쓰이는 

몸이니 귀히 여기고 아끼고 가꾸어라. 그 가치를 알

고 대해라. 하나님도 네 가치를 알고 쓰시겠다 하시

는데 네가 너의 가치를 모른다면 너 자신을 어찌 귀

한 하늘 작품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.’하셨습니다. 또

한 선생님께서는 운동하며 몸을 만들었기에 지금까

지도 성자 주님의 몸 되어 일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. 

새벽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도 이에 대해 말씀해 

주셨습니다.)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섭리사 나의 신부들아, 

너희는 곧 나 성자이며, 나의 몸이다.

이 사실을 정녕 아느냐. 

너희를 통해 나의 사랑을 나타내고,

나의 뜻을 나타내며 역사를 펼치고 있으니, 

너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정녕 알아야 한다. 

네가 섭리에 존재함으로 

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

얼마나 크고 창대하며 신비로운 것인지 

그 진귀한 사실을 모른다면 

이 섭리를 가는 의미가 무색하기에 말해 주려 한다. 

선생은 공적인 몸이다. 

젊은 날부터 나 성자의 사명을 하면서

그는 한시도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.

육신이 너무도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이다. 

실상 선생은 나 성자에게 말씀을 배우며 

섭리역사로 온 첫 주인공이 되었을 때부터 

그가 공적인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. 

선생만 그러하겠느냐.

너희는 자신을 보고 

'개인적으로' 생각할 때가 많다. 

큰 사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. 

너희 모두는 개인의 몸이 아니다.

'공적인 몸' 곧 '나 성자의 몸'이다. 

세상에서 자기 하나만 사랑하고 살아도 

자기 몸을 가꾸고 

건강을 그리도 신경 쓰고 사는데 

너희가 나 성자의 몸이라 생각한다면

그리 소홀히 대할 수 있겠느냐. 

섭리사에 자신의 몸을 소홀히 대하는 자가 많다.

그러면 나 성자가 너희를 통해 

중한 공적 역사를 펼치고 싶어도 

'그때'에 펼칠 수가 없다. 

나 성자가 뜻을 두었어도 

너희가 할 수 없는 몸이라면 

육신을 통해 일하는 나 성자가 

역사를 펼칠 수 있겠느냐. 

너희 하나하나의 몸이 그렇게도 중하다.

선생은 자신이 이 천년사의 종지부를 찍을 

귀한 나 성자의 육신임을 깨달았기에 

나 성자와, 사랑하는 섭리 너희를 생각하며 

몸을 가꾸고 몸을 위하며 

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신경 쓰며 

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. 

선생 그곳에서도 운동하고 있다 하지 않았느냐. 

그의 몸이 곧 '천주의 몸'임을 알기 때문이다. 

선생을 통해 역사하는 

성삼위임을 알기 때문이다.

너희는 다를 것 같으냐. 

선생 정도의 사명이 되어야만 

천주의 몸이라 생각하느냐. 

그것이 아니다. 

너희는 다 개성대로 

나 성자 앞에 귀히 쓰이는

나의 몸이다. 

근데 어찌 그리도 

자신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느냐. 

개중에는 게을러서 

밥을 챙겨 먹지 않는 자도 있다. 

부지런한 자는 자신의 몸도 마음도 영도 

다 챙기며 사는 자다. 

또한, 너희가 나 성자의 몸이라는 의식이 낮고 

나 성자가 역사를 펼칠 몸이라는 의식이 낮으니 

너희가 그리 소홀히 대하는 것이다.



나의 신부들아. 

너희의 육신이 정말 귀하다. 

육신 있을 때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느냐. 

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의 때가 

육신을 가졌을 때의 삶이다.

모두들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아라. 

섭리사 20년, 30년만 뛰고 말 것이냐. 

선생 나이를 생각해 보아라. 

너희 선생 노정 따라 선생이 뛰는 만큼 뛰고 

선생 뛸 때까지 다 같이 뛰어야 하지 않겠느냐. 

경각심을 깨워야 한다. 

체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. 

건강 때문에 묶이는 인생이 아깝지 않느냐.

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

진정으로 권면하는 말이니, 

너희 모두 다 밥 잘 챙겨 먹고 

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고 

몸에 안 좋은 군것질 하지 말아라. 

돈 없어 밥 못 먹는 자들 선생에게 말하고 

목회자에게도 말해서 

지원받아서 끼니 거르지 말고

건강한 몸 만들어 

천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라.

또한 30분씩 꼭꼭 운동하고 

직장 다니는 자들도 

자리에만 앉아 있지 말고 

스트레칭도 꼭꼭 해 주고 

몸을 풀어 줘야 한다.

너희 모두 나 성자가 사랑하는 

나의 신부이며 나의 몸이니

나를 정말 사랑하여 

나의 육신이 되어 주고자 한다면 

나의 뜻을 이뤄 주고자 한다면 

자기 육신을 돌아보고 

내가 쓸 만한 그릇으로 만들도록 하자.

안녕.

너희를 진실로 사랑하는 성자.


